
PTA 가격급등 화학섬유 초긴장!
원자재 폭등 산업계 전반 고심 … 수요산업 채산성 악화 우려

2003년 연초부터 환율과 물가가 불안한 가운데 원유 고철 나프타 고순도 테레프탈산(PTA) 등 국제원자

재 가격이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원료 값이 뛰면 제조단가 상승분만큼 제품가격 전가도 불가피해져 정유 철강 석유화학 화학섬유는 물론

수요산업까지 채산성 악화를 걱정하는 처지에 놓였다. 유가불안이 지속되면서 정유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공격 염려로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003년 1월21일 현지에서 거

래된 중동산 Dubai유 가격은 전날보다 0.46달러 오른 배럴당 28.95달러를 기록해 30달러 돌파 초읽기에 들어

갔다. 2000년 11월27일 28.97달러 이래 가장 높은 가격이다.

서부텍사스중질유(WTI)도 2000년 11월29일 34.57달러 이후 가장 높은 배럴당 34.31달러에 거래돼 전달보다

0.21달러 상승했다.

최근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하루 150만배럴 증산 결정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라크 전쟁에 대한 불안감으

로 약발이 받지 않고 있어 유가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유회사들도 수입기업들의 석유류 직접 수입과 기업 간 가격경쟁으로 원유가격 상승분을 석유류 가격에

반영하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유가 상승분을 판매가격에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 고민중이다.

또 수입 고철가격이 폭등하면서 전기로업계도 난감해졌다.

고철을 이용해 철근 형강 등을 생산하는 INI스틸과 동국제강 등 전기로업계는 수입고철 값이 천정부지로

뛰자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미국산 고철(HMS No.1)은 2002년 7월 톤당 126달러에서 2002년 말 150달러로

급등한데 이어 1달도 채 안된 2003년 1월 현재 170달러까지 치솟았다.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셈이

다.

2003년 초 1차례 철근값을 올렸지만 수입 고철가격의 초강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현실적으로 제

품가격 추가인상이 뒤따르지 않으면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해 다시 가격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눈치이다.

누구보다 석유화학, 화학섬유업계가 울상이다. Polyester 원료인 PTA와 유화제품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원

유가격 상승과 수급불안 영향으로 급등세를 보이자 관련 기업들은 채산성 악화로 이어지지나 않을까 고심중이

다.

특히, 화학섬유는 원료가격 상승분을 제품가격에 그대로 반영하자니 수요기업인 직물업계의 극심한 경기부

진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데다 내부적으로 제조단가 상승분을 소화하는데도 한계가 있어 원료가격

급등을 총체적 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2002년 12월 톤당 520-530달러 하던 PTA 가격은 2003년 1월 들어 560달러까지 오른데 이어 2월분 공급가

격은 1월보다 톤당 60달러 가량 오를 것으로 알려졌다.

나프타 가격은 12월 일본 인도가격 기준으로 평균 톤당 279.3달러보다 상승한 300달러를 웃돌며 307.5달러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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